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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고려가필요하다. 2030년우리나라

의고령화율은약24%로서세계어느국가도

경험해보지못한‘초고령사회’가도래할것

이다. 이에따라선진국의경험을여과없이활

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례를만들어가는상황에직면하게될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대내외적 여건변

화와 사회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

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가있다.

셋째, 앞으로정보화는지금보다훨씬빠른

속도로발전하게될것이며25년후에는상상

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게될것이다. 정보화에따른미래의변화상

과정보사회에서누리는삶에대한희망적메

시지를비전에담아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비전2030의성공적추진을위

해서는 효율적 실행계획의 수립, 재원 확보,

정책 추진의 지속성, 사회적 합의, 국민의 이

해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비전2030의추진을위한재원을조달할능력

이있는지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높다. 걱정

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전 2030은

미래를위한투자계획이다. 향후 25년간의추

가 소요재원 1,100조원은 하나의 투자목표이

다. 이러한목표하에그때그때의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투자규모를 선택하면 된

다.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하고 적게

얻으려면적게투자하면된다. 무엇을원하는

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평균국민부담률은36.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4.1%이다. 중요한 것은

OECD 국가의 복지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장과 함께 국민부담의 증가가 수반되며 이

것이비전2030이제안하고있는우리들의선

택이다.

지난8월말정부가발표한“함께가는희망

한국 비전 203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7천불로서 현재의 일본이

나프랑스와비슷한수준이되고, 2030년에는

4만9천불로서 현재의 스위스나 미국과 비슷

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전망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앞으로의 복지지출을

이 국가들의 현행 복지지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 설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수있다.

그러나비전2030은향후25년에걸친초장

기 계획으로서, 장기계획의 특성상 현실적 여

건 변화에 맞추어 정책목표를 끊임없이 탄력

적으로조정해나가야한다. 따라서지금이시

점에서 25년 후의 정책목표에 대해‘너무 빠

르다’또는‘느리다’고평가하는것은큰의미

가없다. 국가적장기복지비전을설정하고이

를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

로 받아들이면 된다.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정

부는영속적이다. 정권초기냐, 말기냐도별의

미가없다.

이제중요한것은비전2030에담긴정책적

의지와비전을실질적인실행계획과전략으로

구체화해나가는일이다. 이과정에서몇가지

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중의하나가남

북통일 문제이다. 남북통일이라는 정치적 변

수를 장기계획 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5년 후에는 이미 남

북통일을 이룩하였거나 또는 남북한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성숙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통일변수를 계획수

립과정에서언급해야할것이다.

둘째로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도전

으로 다가 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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